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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려묘와 함께 생활한다면 반려묘가 사람의 물건

과 접촉함으로써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

을 인지해야 한다. 고양이는 특히 궁금증이 많고 집

안에서는 활동적인 편이기 때문에 인간의 음식, 의

약품 등에 의해 위험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.

■ 의약품

사람이 복용하

는 여러 가지 의

약품은 가정에서 

찾을 수 있는 일

반적인 위험 요

소 중 우선순위

로 꼽히는 것이

다.  일반적으로 

보호자의 감독 

없이 섭취하는 경

우 어린아이들에게도 위험한 약품이 있다. 집 안 어

느 한구석에서는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진

통제나 치료제, 알약, 식품 보조제 등이 놓여 있으며 

이는 반려묘의 관심을 끌 만하다. 따라서 모든 종류

의 치료제는 보관 용기에 담아서 고양이가 닿지 않

는 곳에 보관해 사랑하는 반려묘가 약물에 중독되

는 것을 피해야 한다.

음식물도 마찬가지이다. 사람이 먹는 음식이 고양

이에게 해로울 리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, 다시 한

번 생각해봐야 한다. 사람이 좋아하는 식품이지만 

고양이에게 독성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. 포도(건

포도 포함)와 양파와 마늘 등이 그것이다. 

■ 카페인

사람에게 커피

는 맛과 향을 즐

기고 에너지를 얻

을 수 있는 음료

이지만 반려묘에

게는 해당하지 않

는다. 고양이에게 

카페인은 치명적

이다. 커피나 카

페인을 소량만 먹

어도 고혈압과 심장 부정맥, 장기 손상, 췌장 질환이 

유발될 수 있다.

■ 뼈

뼛조각이 고양

이에게 맛있는 먹

이가 될 것이라고 

생각할 수 있지만 

오로지 생선뼈만 

여기에 해당된다. 

육류 뼛조각은 

고양이에게 위험

할 수 있다. 목구

멍이나 입, 내장 

등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. 그나마 조리한 뼛조각

은 날 것보다 부서지기 쉽다.

■ 가정용 세제

가정용 세제는 

섭취하면 인간

의 목숨도 위협

할 수 있는 독성

을 가지고 있다. 

따라서 고양이를 

기르고 있는 사

람이라면 가정용 

세제는 안전한 장

소에 보관해야 한

다. 고양이는 세제의 냄새를 맡거나 흡입만 해도 중

독 상태에 이를 수 있다. 

중증의 위장 통증이나 호흡기 염증도 유발할 수 있

다. 고양이는 발바닥을 핥는 습관이 있어서 세제를 

사용한 후에는 바닥에 흔적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.

■ 초콜릿

반려견처럼 반

려묘에게도 초콜

릿은 그 종류에 

관계없이 반드시 

피해야 할 식품

이다. 우유에 든 

초콜릿이나 초콜

릿 단 한 조각이

라도 고양이에게 

중증의 질병을 

유발할 수 있다. 고양이는 초콜릿에 함유된 자극성 

물질 테오브로민을 소화할 수 없어서 죽을 수도 있

다. 초콜릿을 사용해 빵을 굽거나 초콜릿을 간식으

로 먹을 때에는 흘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.

■ 식물

가정에서 흔히 

기르고 있는 꽃

이나 식물도 반려

묘에게 위협이 될 

수 있다. 꽃나무 

잎을 씹거나 핥는 

경우 독소를 섭

취해 신부전으로 

이어질 수 있다. 

고양이로부터 

멀리 치워야 할 식물에는 백합과 나팔꽃, 사고야자 

등이 있다. 이 같은 식물을 먹게 되면 간 손상과 함

께 환각 상태, 발진 등이 나타나고 심각한 경우 죽

을 수도 있다.

■ 정원용 제품

비료나 토양 개

선제, 기타 정원

용 제품은 고양

이의 건강에 위

험 요소이기 때

문에 가급적 안

전한 곳에 보관

해야 한다.  비료

에 노출된 고양

이는 위장 폐색과 

위 경련이 발생할 수 있다.

■ 자일리톨

자일리톨은 고

양이에게 중독 

현상을 유발한

다. 고양이 체내 

인슐린을 즉각적

으로 급증시킬 

수 있어서 치명적

인 상태로 이어질 

수 있다

초콜릿, 자일리톨, 세제 … 반려묘 생명 위협하는 것들


